
part 1. 
안개처럼 이슬처럼 스러져갈 인생이
   “하나님은 정말 살아 계시군요”

 
1968년 3월, 이재록 목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시절의 일이다. 결혼 기념 집들이를 하면

서 독한 술을 과음한 탓으로 위장 마비 증세가 찾아왔다. 그 후 점점 위장기능이 약화되면서 

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겨났다. 약 7년 동안 병 치료를 위해 노력해 보았지만 병세는 깊어만 갔

다. 의학으로 고칠 수 없자 굿을 하기도 하고 온갖 민간요법을 동원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

다. 어머니도 더 이상 아들이 살아날 희망이 없음을 알자 결국 “차라리 죽는 것이 효도다” 하

며 통곡하셨다. 

이렇게 죽음의 그늘 속에 하루하루 시들어가던 그에게 하나님의 손길이 다가왔다. 류머티

즘성 관절염까지 겹쳐 거동조차 어려운 상황에 둘째 누나가 찾아와 현신애 제단 길 안내를 

부탁했다. 평소 막내 동생을 전도하고자 기회를 찾던 누나가 기도하면서 찾아낸 방법이었다. 

1974년 4월, 그는 거듭되는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지팡이에 몸을 의지한 채 누나와 함께 

당시 서대문에 있던 집회 장소에 도착했다. 사람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놀랐지만 

그냥 구경하기가 민망해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. 바로 그 순간이었다. 몸이 뜨거워지고 땀이 

흐르기 시작했다. 

그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. 평소 그는 중이염이 심했기에 큰 소리만 들을 수 있었다. 그런

데 희미하게 들리던 소리가 갑자기 또렷하게 들리기 시작했다. 뿐만 아니라 집으로 돌아오는 

길에는 지팡이 도움 없이 거뜬히 걷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. 

다음 날 아침, 그는 10여 가지가 넘는 질병의 증상이 사라진 것을 알게 된다. 온몸에 현저하

게 나타난 변화를 통해 자신의 몸에 기적이 일어났음과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음을 깨닫고 

무릎을 꿇는다.   

“아, 하나님은 정말 살아 계시군요!” 

무신론자인 그가 성령의 불세례를 받고 모든 질병을 깨끗이 치료받은 것이다. 할렐루야!  

특집 2_ 만민 H·I·S·T·O·R·Y 

part 2. 
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고자
  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며 깨끗한 그릇으로

 
살아 계신 하나님을 만난 이재록 목사는 가족과 함께 교회에 출석하며 신앙생활을 하기 시

작한다. 죽음 앞에서 영생을 맛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‘어찌하면 보답할 수 있을까’ 하는 

마음으로 틈만 나면 부흥성회에 참석하며 말씀을 읽고 기도와 전도에 힘썼다. 하나님의 크신 

사랑을 입었기에 오직 순종만 있을 뿐이었다. 

성경을 읽으면서 마음에 걸리는 부분은 밑줄을 그어가며 명심했고, 온전한 순종을 위해 불

같이 기도하면서 작정해 금식하기도 했다. 그는 생각 속에 범죄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죄가 됨

을 알게 됐다. 이에 마음의 죄성까지 뿌리 뽑기 위해 불같은 기도와 금식을 해 하나님께서 원

하시는 깨끗한 그릇이 된다.

그에게 간절한 소원이 있었는데 바로 성경의 영적 의미를 정확하게 깨우치는 것이었다. 하

나님 말씀을 깊이 깨우침 받고자 부흥회가 열리는 곳마다 참석해 은혜를 받았지만 말씀에 대

한 갈급함은 해소되지 않았다. 그리하여 하나님께 성경 상의 많은 난해구절을 풀어 달라고 

금식과 기도로 매달리며 야곱과 같이 씨름했다. 이러한 그를 하나님께서 친히 주의 종으로 부

르신다. 

1982년 7월, 신학교 4학년 재학 중이던 이재록 전도사는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에 교회를 개

척했다.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함 속에 깨우쳐 주신 생명력 넘치는 말씀을 통해 성도들은 치

료와 변화를 체험했고 영적인 믿음이 빠르게 성장했다. 기사와 표적,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

권능의 역사들이 계속됐다. 성령 충만한 교회, 말씀과 기도가 살아 있는 교회, 질병 치유 역사

가 강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교회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교회는 부흥에 부흥을 거듭

했다. 

1993년 2월, 미국 <크리스천 월드>지에서 선정한 세계 50대 교회에 만민중앙교회가 포함됐

다(조선일보 보도). 그 후 미국 선교의 길이 활짝 열리고 이재록 목사는 일본, 탄자니아, 아르

헨티나 등에서 연합성회 및 목회자 세미나를 인도하게 된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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